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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을 이용한 가공용 가을감자 작부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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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새만금 간척지에서 사료작물과 연계한 가공용 가을감자 재배 작부체계에 따른 작물 수량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간척농지의 
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작부체계 설정을 위해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전북 부안군 계화면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새만금간척지 계화시험포장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토

양 염농도가 0.1%이하로 작물생육에 영향이 없는 곳은 봄감자(수미), 사료용옥수수(광평옥), 춘파재배 청보리(유호) 재배 후 

가을감자(대서)를 재배하였으며 토양염농도가 0.2% 이상인 곳에서는 총체벼(조농)를 재배 한 후 가을감자를 재배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간척지에 작부체계 도입을 위한 각 작물별 건물수량은 옥수수(19.2ton/ha), 청보리 (10.8ton/ha), 총체벼(11.7ton/ha) 였다. 봄

감자 괴경수량은 17.2ton.ha 이었으며 가을감자 괴경수량은 18.1ton.ha 이었다. 토양염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대부분 일반 농

경지와 유사한 수준의 수량성을 보였으나 봄감자의 경우 수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봄감자 재배시 가뭄에 의

한 수량 감소로 별도의 관수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. 토양염농도가 0.2%로 높은 곳에서 청보리, 사료용 

옥수수의 사료작물의 수량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으나 총체벼의 건물수량은 11.7ton/ha로 토양 염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작

부체계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간척지에서 가공용 가을감자와 사료작물을 연계한 작부체계별 조수입과 작

물별 총 소득은 봄감자+가을감자 작부체계에서 14,574천원/ha로 가장 높았으나 경영비가 높아 소득률은 가장 낮았다. 이는 

씨감자 종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소득률이 가장 높은 작부체계는 청보리+가을감자 작부체계

였다. 토양염농도가 0.2%로 높은 고염지역의 총체벼+가을감자 작부체계에서 11,904천원/ha의 소득을 보여 간척지에서 재배

적인 방법으로 제염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작부체계인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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